
 

 

PRESS RELEASE                                                     배포일자 : 21.03.29 

  진시스템, 상장예비심사 승인…상반기 코스닥 상장 

▶ 차별화된 오픈 플랫폼 기술로 분자진단 시장의 패러다임 선도 

▶ 코스닥 상장을 통해 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 

 

<2021-03-29> 신속 현장 분자진단 플랫폼 선도기업 진시스템(대표이사 서유진)이 지난 25일 한국거래

소 코스닥 시장본부의 상장예비심사를 통과했다고 29일 밝혔다. 

 

2010년 설립된 진시스템은 신속 현장 분자진단 전문 기업으로 분자진단 플랫폼 사업의 개발 및 판매

를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 주요 제품으로는 신속 분자진단장비 GENECHECKER 시스템과 바이오

칩 기반의 SMARTCHEK 진단키트가 있다. 

 

진시스템은 원천기술에 대한 특허로 2013년 대한민국발명특허대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분자

진단 플랫폼 관련 독보적인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핵심경쟁력은 ▲High Multiplex 기술 ▲정밀 

하드웨어 기술 ▲Biochip 기술 보유 등으로 요약된다. 

 

회사는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동종 업계 대비 빠른 속도와 편리성을 가지며, 높은 정확도의 분자진단 

검사가 가능한 차별화된 진단 플랫폼을 구현했다. 또한 지속 성장하고 있는 분자진단 시장의 선점을 

위해 가격 경쟁력이 우수한 제품 사업화에 성공하였으며,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통해 일관성 있는 제품

의 성능을 구현하고 대량생산 시스템을 구축했다. 

 

기존의 복잡한 검사 과정을 Biochip에 진단 시약을 내장해 간소화했으며, 이 기술을 적용한 코로나19 

바이러스 진단키트는 지난해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시장에 공급되며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에 대해 진시스템 관계자는 “회사만의 독특한 분자진단 플랫폼 기술은 고품질의 커피를 집에서 간단

히 즐길 수 있는 캡슐커피 기술처럼, 기존의 분자진단 사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킨 혁신적인 기술”이

라고 설명했다. 

 

진시스템은 향후 킬러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개발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할 예정이다. 현재 모기매개감

염병, 결핵, 증상기반 질병진단 등의 인체 질병진단 컨텐츠는 물론 식품안전 검사 시장 및 반려동물 진

단 시장을 타깃으로 진단 컨텐츠를 개발 중에 있다. 회사는 진단 플랫폼 기반의 OEM/ODM 사업으로 

사업 영역을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유진 진시스템 대표이사는 "상장 이후 공모자금은 회사의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한 신규 분자진단 기

술상용화 및 임상에 사용될 예정"이라며 "향후 진시스템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여 현

장 분자진단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도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상장 주관사는 삼성증권이며 상반기 내 코스닥 상장을 진행할 계획이다. 

 

▣ 자료문의 : 진시스템 유호성 이사 (042-863-8551) 

IR큐더스 한정선 이사 (02-6011-2000 #120) IR큐더스 안재희 선임 (02-6011-2000 #213) 


